
LG전자 광촉매팀 분사 … 벤처기업 티오즈 설립

LG전자가 LG전자기술원 안에 사내벤처로 육성해온 광촉매기술개발팀을 독립 벤처기업인 티오즈(대표 권철한

LG전자 책임연구원)로 분사하기로 했다.
광촉매 제조기술은 자외선을 받으면 정화·항균 기능이 생성되는 소재를 가공하는 기술로 에어컨, 공기정화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과 건축재료, 화학플랜트 등에 다양하게 응용된다.
LG전자는 1998년부터 4년간 약 25억원의 개발비를 들여 광촉매 주원료인 Titanium Alkoxide를 가수분해해 5나

노미터(10억분의 1미터)이하 크기로 세계 최고수준의 고품질 산화티탄 결정체를 만드는데 성공하고 14건의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다.
LG전자 광촉매 개발팀은 최근 2년간 사내벤처로 운영되면서 제품개발에서 시장조사까지 마친 뒤 독립기업으로

공식출범해 광촉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티오즈는 자본금 1억2500만원으로 LG전자(지분율 19.9 %)와 임직원(지분율 80.1%)이 주주로 구성되며 최근 법

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티오즈는 광촉매 기술과 관련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활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LG전자와 협력을 통해 적극

적인 사업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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